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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밀파소식 재배시 질소시비량에 따른 벼 생육 특성

오성환1*, 배현경1, 서종호1, 황정동1

1경남 밀양시 점필재로 20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논이용작물과

[서론]

최근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동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. 일반적으로 벼 생산과정에서 파종·육묘·

이앙작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% 수준으로 전체 노동력 중 큰 비중을 차지한다. 밀파육묘 소식재배는 상자당 파종량을 늘

리고 모판수를 줄여 파종·육묘·이앙작업에 대한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재배기술로서 일본에서는 이미 밀파육묘 소식재배 

매뉴얼이 발간되는 등 기술확립이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내품종 및 재배조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시행되고 

있는 실정이다. 따라서 본 시험은 밀파소식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적정 질소시비수준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. 

 

[재료및 방법]

본 시험은 벼 밀파육묘 소식재배시 적정 질소시비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수행하였다. 시험품종은 

대립종은 신동진, 중립종인 새일미를 공시하였고, 파종량은 상자당 250g, 육묘일수는 15일묘로 육묘후 얀마 8조식 이앙기를 

이용하여 재식밀도 50주/3.3m2로 6.5일에 이앙하였다. 시비수준은 질소성분량을 6, 9, 12, 15kg/10a로 처리하였고 인산-칼리

는 보비조건인 4.5-5.7kg/10a로 동일하게 시용하였다. 대조구는 관행이앙 재배조건인 재식밀도 80주/3.3m2, 시비량 질소-인

산-칼리를 9-4.5-5.7kg/10a 수준으로 시용하였다. 이앙 후 생육시기별 초장, 경수, 엽면적, 건물중 등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출수기는 관행재배의 경우 신동진이 8.16일, 새일미가 8.17일이었으며, 밀파육묘 소식재배 처리구는 신동진이 8.21 ~ 22일, 

새일미는 8.22 ~ 23일로 관행묘에 비해 대체로 5 ~ 6일 정도 지연되었으며 같은 밀파소식재배의 경우 다비조건(12N, 15N)에

서 1일정도 지연되었다. 출수기 경수는 신동진의 경우 관행은 12.5개 였으며 소식재배시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17.6 ~ 21.2

개의 범위였으며, 새일미는 관행 16.1개, 소식재배시 18.7 ~ 23.2개의 범위였다. 단위면적당 경수는 신동진의 경우 9 ~ 12N 수

준이 관행과 비슷하였으나 새일미는 모든 시비처리에서 관행보다 적었다. 단위면적당 엽면적은 유수형성기에는 두 품종 모두 

관행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출수기에는 9N 이상으로 시비량이 증가할 경우 관행보다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. 출수기 엽면적

지수는 신동진의 경우 관행 5.0, 소식재배 시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4.6 ~ 6.0의 범위였고, 새일미는 관행이 4.8, 시비량 증가에 

따라 4.0 ~ 5.8의 범위였다. 건물중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유수형성기에는 관행구에 비해 최대 74 ~ 75% 수준이었으나 출수

기에는 대체로 9 ~ 12N 수준에서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였다. 본 시험 결과 밀파소식재배시 엽면적이나 건물중 확보를 

위해서는 관행처리보다는 질소시비량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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